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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만나는 지구 끝에 사는 북극 식물

극지연, 한국어 등 4개 국어로 된 노르웨이 스발바르 식물도감 발간

□ 극지연구소는 노르웨이 최북단 지역의 식물을 우리말로 소개한 책 

‘한 눈에 보는 스발바르 식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스발바르는 평균 북위가 78도인 북극해의 제도로 북극점까지의 거리가 

가깝게는 1천여 km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다산과학기지도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하고 있다.

□ 책에는 스발바르 제도에 서식하는 180여 종의 식물 중 55 종에 관한 

유래와 특징, 분포도 등의 정보와 함께 스발바르 연구팀이 직접 촬영한 

200여 장의 사진이 수록되었다.

□ 북반구의 가장 추운 지역에 사는 스발바르 식물들은 대부분 동전 

보다 작은 크기로 서너 해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가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식물들이 많다. 담자리꽃나무, 애기가물고사리, 씨범꼬리 등 

책에 포함된 일부 종은 백두산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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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발바르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에서 가장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겪으면서 전체 

식물의 사분의 일이 넘는 48종이 멸종위기 종에 속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스발바르 전역에 불과 30여 개체만 남은 식물도 있다.

□ 이 책은 한국어 이외에도 중국어와 영어, 노르웨이어 등 4개 국어로 

쓰여서, 다국적 방문객들이 북극식물과 친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자인 이유경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북극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로 스발바르를 비롯하여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북극을 열다섯 차례 탐사한 전문가이며, 스발바르의 

식생지도를 만든 아르베 엘베바크 노르웨이 북극대학 교수도 함께 

참여했다.

□ 이유경 책임연구원은 “스발바르 제도를 찾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북극 자연을 향한 호기심과 함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도서 ‘한 눈에 보는 스발바르 식물’ 표지

붙임2. 스발바르에 서식하는 주요 식물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이유경 

책임연구원 (☎ 032-760-5530) 또는 홍보팀 이지영 (☎ 032-770-8630),  

강민구(☎ 032-770-86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붙임1 도서‘한 눈에 보는 스발바르 식물’표지



- 4 -

붙임2 스발바르에 서식하는 주요 식물

담자리꽃나무

애기가물고사리


